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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람의 후각은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생활환

경의 우열을 결정짓는 중요한 감각이다. 최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악취(惡臭)라

고 생각하지 않던 담배냄새와, 이른바 노인 냄새 

(할아범 냄새), 미생물 활동 및 응용의 부산물, 화

학물질 등까지 포함하여 냄새나는 성분이 한 데 뭉

쳐서 생기는 현상을 광범위하게 악취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냄새는 약 10 만 종

류나 된다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청결지향성과 

etiquette 지향적인 사회풍조에 따라서, 약간의 체

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자신의 체취도 

의식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생활·문

화의 변천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른바 4대 악취

라 불리는 ammonia (NH3) 냄새와 황화수소 (H2S) 

냄새 및 trimethylamine〔(CH3)3N〕냄새, 그리고 

methyl mercaptan (CH3SH) 냄새 등이 주대상이

고, 최근에 땀 냄새를 위시한 인간의 체취에 대한 

것도 악취로 규정하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소취산업이 최근에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루 생활 중 80~90%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

활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실내악취란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된 경우와 실

내 자체에서 발생한 악취로 대별할 수 있으나, 기본

적으로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

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사람에게 특

정냄새 자체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오

염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실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도 기류, 온도, 습도에 따

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외부로

부터의 바람에 의해 유입되고 실내에서 확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원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

려운 경우가 많다. 악취는 많은 종류에서 배출요인

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생활악취의 증가로 '99년부

터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생활악취에 관한 사항이 억

제개념에서 규제차원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악취는 

대기 중이나 실내의 오염문제 중에서도 가장 까다

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종

류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과 후

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감각량과 피

해도를 표시하기란 힘들며 냄새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악취물질은 악취에 대한 불쾌감을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으로 정량적인 표시를 하기 곤란

하며, 지리적. 기상조건 및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

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악취물질은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그 농도와 강도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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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취와 향기의 구별이 매우 애매할 때도 있다.

  악취는 일반적으로 여러 화합물들의 혼합물에 의

해 야기되며 인간에게 정신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메스꺼움, 두통, 식욕감퇴, 호흡곤란 및 알

레르기 현상 등으로 인체의 자각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후각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연령,성별,건

강상태, 흡연이나 습관 등에 의해 악취를 느끼는 정

도에 차이가 있게 된다.

  특히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주

요 악취오염물질만도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 냄새, 땀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되며. 화학물질

에 유발되는 냄새 외에도 체취가 악화되어 발생하

는 인체 악취는 사람의 인체의 각 부위별에서 비위

생적인 상태에서의 발생되어 개인의 대인관계에 극

도로 영향을 미치게 한다

  악취는 발생원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규제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대응하는 기술이 다른 공해의 여러 분야에 비해 

대단히 늦어지게 되었고 또 악취에 대한 연구조직 

등도 미약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

해 악취는 공기오염의 한 형태이지만 대상물질이 

대단히 많으며, 코에 대한 자극이 저농도에서 일어

나기 때문에 다른 오염물질처럼 다루기에는 곤란함

이 따른다는 사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악취

공해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까지도 별

로 효과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악취공해를 방지한

다는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관계되는 여러 기관에 

의해 악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Ⅱ. 실내악취

  1. 악취의 정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

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

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

새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즉, 악취라 함은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

각을 자극하여 인간의 쾌적한 정서행활과 나아가서

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 

  2. 악취의 성질과 특성

  (1)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화학적 인자, 생

물학적 요인 중 미생물의 활동 혹은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 분해 등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고 많을 뿐

만 아니라 악취물질간의 복합적인 작용이나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몹시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습관화되지 않은 냄새나 계속적

으로 발생하는 냄새는 악취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

아 악취와 향기를 단정적으로 구별하기란 애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악취를 느끼는 정도는 악취

물질의 농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상태 및 

환경조건에 따라서도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므로 악취에 대한 불쾌감을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

방법에 따라 평가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즉, 생활

환경과 사람의 심리적 판단에 따라 악취를 느끼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악취물질의 농도만을 가

지고 악취오염 상태를 나타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실내악취

3

표 1. 작업장 주변의 악취 물질 

발생원 악취배출 가능물질 냄 새

가죽제품 제조 가공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아세톤

방향성 자극취
방향성 자극취

자극취

석유정제 황화수소
달걀 썩는 냄새
양배추 썩는 냄새

도장공업

메틸메르캅탄
톨루엔
크실렌
벤 젠

시너 냄새
시너 냄새
자극취

소 다
비료공업

염화수소
염 소

암모니아

자극취
자극취
자극취

고무공장

용제(톨루엔)
이황화물
메르캅탄류

아세트알데히드

시너 냄새
자극취
자극취

역겨운 냄새

합판제조
포르말린
신 나
본 드

자극취
시너 냄새
생고무 냄새

어분사료제조 트리메틸아민
생선 썩는 냄새
시궁창 냄새
건어물 냄새

그라비아 인쇄
잉크 중의 휘발성분

신 나
시너 냄새

페놀수지 가공 페 놀 의약품 냄새

호마이카 제조 스티렌 양파 썩는 냄새

페인트제조
스티렌

유기용(크실렌)톨루엔
양파 썩는 냄새

시너 냄새

알루미늄제조
황 산
신 나

수산 MIST

자극취
시너 냄새
산 냄새

펄프제조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달걀 썩는 냄새

시너 냄새

카렌다
(인쇄시설포함)

메틸에틸케톤
암모니아

방향성 자극취
자극취

주 물
(특수주물)

페 놀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의약품 냄새
불쾌한 냄새

자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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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각공해로서의 악취

  (1) 인간은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은 호흡에 의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냄새를 접하게 

되는데 악취는 호흡에 따라 곧 감지되므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악취에 의한 피해는 주로 심

리적 또는 생리적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경제발전

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악취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 악취에 의한 피해는 주로 발생원과 인접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이나 발생원과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작업과정에

서 발생한 악취가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창문 또는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노출된 장소에서 밖으로 비

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송풍기나 덕트를 이용한 배

출 또는 보일러 연소가스와 혼합된 상태로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배출된 악취물질

은 저기압이나 기온역전 등 대기확산이 불량한 기

상조건에서는 발생원 주위 뿐만아니라 원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이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

  4. 작업장 악취 발생원

  (1) 악취로 인한 진정이나 피해는 대부분 제한된 

일정지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악취를 배

출하는 발생원은 공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에서부터 규모가 큰 화학공장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다

  (2) 악취를 심하게 발생하는 공장은 동식물성 물

질을 주원료로 하는 도살장, 양돈양계장, 피혁공장, 

사료공장, 비료공장, 분뇨처리장, 수산물가공공장, 

식물공장과 화학적 발생원인 펄프공장, 석유정제공

장, 고무공장, 인쇄공장, 도장공장, 유기합성공장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작업장 혹은 대기환경중의 여러 악취유발인자 중

에서 아황산가스는 황이 함유된 연료, 즉 벙커 C유, 

무연탄,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되며 많은 

도시에서 대기 중 농도를 자동측정기에 의해 항시 

관측되고 있다. 황화수소는 원유의 정제나 황을 취

급하는 업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질로써 대단히 

적은 양이라도 냄새를 풍긴다. 메틸메르캅탄, 황화

디메틸, 이황화이메틸은 황하수소처럼 최저 감지값

이 대단히 낮은 값을 나타내며 황화수소처럼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 냄새가 전혀 없는 연료용가스의 

누출을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물질을 가스 속

에 극소량 섞이도 한다. 따라서 이들 냄새는 가정에

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의 냄새이기도 하다. 암모니

아는 화학공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화장실에

서 나는 냄새와 비슷하다. 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

리메틸아민, 아닐린은 생선냄새를 풍기며 또한 냄

새의 강도도 크다. 이들 물질들은 안산의 시화공단

이나 반월공단의 회사나 생선가공 공장에서 날 수 

있다 아세트 알데히드, 아세트산, 아크로레인 아크

릴로니트릴, 에틸 아크릴레이트, 메팅 메타아크릴

레이트 등은 현재 석유화학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물질들이다 염소화탄화수소는 용제나 기계가공의 

세척제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비교적 냄새가 적은 

반면에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

의 분해, 도시하수의 혐기성 분해 등 자연발생적인 

악취의 양이 인위적인 발생량보다 훨씬 많은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넓은 지구공간에서의 자연농도는 

대단히 낮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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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

기오염물질의 규제와 함께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생활악취의 규제를 별도로 명시하여 농

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도축장, 축산업, 출판

사 및 인쇄소, 고물상 등에 대하여 규제기준과 내용

을 따로 명시함으로서 악취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

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들은 공정에 따

라 단일성분 또는 여러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발생하는데, 업종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 작업방법, 

가공공정, 관리방법, 기후조건 및 입지장소 등에 따

라 취기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화학적 악취에 의한 인체의 영향

  (1)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냄새물질은 

인간의 호흡시 후각을 통하여 감지되므로 곧 반응

을 나타내게 되어있다. 상쾌한 냄새를 맡으면 자기

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악취가 나면 반사

적으로 호흡을 일시적으로나마 정지하게 된다. 

  (2) 악취의 주 원인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메

르캅탄류, 아민류 등)은 대부분 감지한계 농도(냄

새를 감지할 수 있는는 최저농도)가 대단히 낮아 

ppm(백만분의 1)단위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영향 또는 미미한 생리적 피해만을 나타

낼 뿐 높은 농도로서 장기간의 노출에 의한 것이 아

니면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3) 고농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악취물질로서 

보다는 유해가스 혹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취급하여 별도로 각 유해물질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4) 악취에 의한 인체 영향은 주로 감각적인 것

으로 불쾌감, 혐오감을 들 수 있으며 그외에 눈이나 

호흡기계 점막의 자극,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 등을 

일으킨다

  (5) 악취로 취급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저농도이

므로 생리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식욕

감퇴, 구토, 두통, 불면, 알러지 증상 등의 원인이 되

고 있으며 또한 심리적 영향에 의한 정서생활의 방

해, 작업능률의 저하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주민

의 민원을 야기하고 식당,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부

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6. 악취성분의 독성과 규제 

  어떤 악취가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

에 대해서는 악취의 강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

다. 악취란 많은 종류의 악취성분이 한데 뭉쳐서 생

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상의 농도가 되면 악취로 느껴지는 물질

들에 대한 독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한 비교적 높은 농도로 있을 작업환경에서의 규

제치는 상당히 정립된 듯하다. 

  예를 들어, 황하수소의 공기 중 농도는 0.3 ppm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 물질의 냄새를 느낄 수 있고 

20 ppm까지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장시간 일할 수 

있다. 어떤 냄새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

도 즉 일반 대기 중의 농도를 규제코저 하면 적어도 

3～5 ppm이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

에서는 장시간 일해도 건강을 해치지 않은 농도 즉 

20 ppm이하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성분별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악취규제조항은 

황화수소의 경우 일부사람에게는 냄새를 느낄 수 

있어도 괜찮지만, 모든 사람에게 냄새를 감지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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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냄새가 되어서는 안되며 아크로레인과 같은 

물질인 경우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규제되고 있는 물

질은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이메틸, 암모니

아, 트리메틸아민과 1976년에 다시 추가된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이메틸과 최근에 추가된 프

로피온산, n-부티르산, n-발레르산, 이소발레르산

의 12가지이다. 

표 2. 주요 화학물질의 최소 감지값 

화 합 물 ppm 화 합 물 ppm 

Ammonia 0.1 Formaldehyde 0.50

Methyl mercaptane 0.0001 Acrolein 0.0085

Hydrogen sulfide 0.0005 Acrylonitrile 8.8

Dimethyl sulfide 0.0001 Methanol 0.52

Dimethyl disulfide 0.0003 Dimethylamine 0.033

Trimethylamine 0.0001 Methylamine 0.035

Acetaldehyde 0.002 Acetic acid 0.0057

Propionaldehyde 0.002 Benzene 2.7

n-Butylaldehyde 0.0003 Phenol 0.00028

i-Butylaldehyde 0.0009 Carbon disulfide 0.21

n-Valeraldehyde 0.0007 Pyridine 0.063

i-Valeraldehyde 0.0002 Methyl alkyl sulfide 0.00014

i-Butanol 0.01 Carbon tetrachloride 4.6

Ethyl acetate 0.3 Chloroform 3.8

Methyl isobutyl ketone 0.2 Indole 0.00030

Toluene 0.9 Skatole 0.0000056

Stylene 0.03 Ethyl benzene 0.17

o-Xylene 0.38 1,3-Butadiene 0.23 

m-Xylene 0.041 Diethyl sulfide  0.000033

p-Xylene 0.058 Ethanol 0.094

Propionic acid 0.002 Ethyl acryrate  0.00026

n-Butyric acid 0.00007 Ethyl mercaptan 0.0000087

n-Valeric acid 0.0001 Methyl ethyl ketone  0.44

i-Valeric acid 0.00005 Sulfur dioxide 0.055

1,2,4-Trimethyl benzene 0.12 Nitrogen dioxide 0.12

1,3,5-Trimethyl benzene 0.17 Methyl acetate 1.7

Acetone 42 Ethyl acetate 0.87

Dichloromethane 160 i-Butyl acetate 0.0080

Trichloroethylene 3.9 o-Cresol 0.00010

Tetrachloroethylene 0.77 m-Cresol 0.000054

출처 : 환경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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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취진정과 악취공해사건

  (1) 일본에서의 악취진정의 개황

  악취공해가 눈에 띠게 된 것은 1955년경 부터이

지만 당시의 발생원은 생선내장 짐승뼈의 가공장, 

피혁, 아교, 유지, 비료 등의 공장 하수, 쓰레기장, 

화장장 등의 시설, 양돈장 무기화학 고무 펄프공장 

등이었다.

  1960년에 접어들어 양돈장, 양계장, 닭똥, 건조장 

등의 축산업이나 양어용사료 공장, 크래프트 펄프 

제지공장이 대형화하고 또 유화학단지가 생산을 시

작하여 악취진정건수가 차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이후는 각종 제조업이 늘어나고 섬유공장, 

일반기계기구 제조공장,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도 

악취발생원으로 대두 되었다.

  (2) 일본의 악취 공해사건 

  하네다 악취사건, 시오야마 시 사료공장 사건, 동

경부 오줌냄새 사건, 욧가이치시 석유화학 단지의 

악취 피해, 등이 있다.

  7. 악취제거 방법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악취물질을 분

리 또는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산화법, 효소분해법 

및 흡착법등이 있고 단순히 악취를 은폐시키는 방

법인 소위 마스킹법이 있다. 

  (1) 산화법은 악취물질을 산화, 분해하고 박테리

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살균효과

로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이 산화제의 

종류로는 이산화염소(두오존), 차아염소산소다(락

스) 및 이산화염소산염 등이 있다.

  (2) 효소분해법은 식물 엑기스를 추출하여 만든 

탈취제로 냄새를 분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나 구

체적인 성분 및 작용원리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활성탄 등 표면적이 큰 흡착제를 이용하여 

악취물질을 흡착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다 

  (4) 마스킹법은 천연 또는 인공향을 메틸알콜 등 

휘발성이 강한 용제에 녹인 후 대기 중에 휘산시켜 

악취를 은폐시키지는 못하나 감각적인 악취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배출

허용기준에서 악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의

하여 관능법으로 측정하여 허용농도가 2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기기분석법을 병행하고 

있다. 악취물질은 단일성분일 때에는 기기분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겠지만 대부분의 악취물질들

은 수십 종 이상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보다 후각에 의한 관능측정방

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Ⅲ. 냄새와 향기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이 입을 모아 하

는 말이 있다. 한국의 들판에서 나는 어떤 냄새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농촌의 향기, 고향의 냄새라고 말하는 시골의 들

판에서 나는 냄새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으로 인분을 비료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들

판에서는 인분과 기타 두엄 등이 섞여서 만들어진 

거름이 발효하며 독특한 냄새가 난다. 미국인들이 

참기 어려운 악취라고 칭한 냄새가 바로 그것이다. 

그 냄새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최악의 냄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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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질 만한 악취이지만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

란 어른들에게 그 냄새는 향수를 불어 일으키는 일

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좀 더 쾌적하

고 건강한 삶 (well b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실내 악취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

러한 추세와 함께 탈취를 주 목적으로 하는 가전제

품이나 탈취제들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1. 냄새라는 것은 ?

  물질의 특이한 성분이 후각기관에 전해져 신경계

통을 통하여 두뇌에 전달되어, 과거의 경험이나 신

경의 예민도에 따라 판단되어 지는 다소 주관적이

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향기 또는 악취로 느껴지게 

되는 것으로 냄새란 동물의 후각 신경을 자극할 때 

느껴지는 감각을 후각이라고 하고, 그 때 느껴지는 

느낌을 말하며 공기 중의 화학물질 등이 후각을 자

극하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

럽에서는 냄새를 정량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고, 냄새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진행되고 있다

  2. 냄새는 어떻게 맡나?

  인간의 후각신경은 콧구멍 윗부분에 모여 있으

며, 길이가 약 2 cm 밖에 안되는 코 내부 표면에 

500만개 남짓한 감각세포가 있다고 한다. 냄새를 

느끼게 하는 분자가 섬모 (콧털에 잡혀 곧 수용체 

표면)의 특정 자리로 옮겨 뇌의 후각 담당 부분에 

신호를 보낸다. 이 정보는 대뇌에 전달 돼 ‘좋다’ 혹은 

‘나쁘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대개 냄새에 대한 느낌은 

다른 사건보다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는다. 어느 물

질이든 우리에게 냄새를 느끼게 하려면 우선 그 분자가 

우리 후각에 접촉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좋은 냄새｣가 가진 탈취・살균력

  모든 냄새는 높은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휘발유는 세포막에 붙어서 지방분을 녹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식물의 방향오일을 「좋은 냄

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중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세균이나 곰팡이는 식물의 방향오일에 잠시도 버티

지 못한다.

  4. 장미의 살균력은 페놀의 7배

  장미 냄새인 게라니올은 페놀의 7배, 사향초의 

케몰은 20배, 와사비의 이소치오시안산아릴은 100

배의 살균작용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

만으로 화학약품을 사용해 왔지만, 우리 주변에는 

안전하면서 보다 효력이 높은 천연 자연물이 갖춰

져 있어서 생활환경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냄새의 분류

  냄새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냄새의 질과 강도 

용인성 전파성이 있다 냄새를 갖는 물질은 인간이 

알아낸 약 200만가지의 물질 중 40만이라고 한다. 

냄새의 용인성이란 어떤 물질이 좋은 냄새인가 또

는 악취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물질의 종류에 

관계가 있다 어떤 물질이 좋은 냄새로 작용하는가 

또는 나쁜 냄새로 작용하는가는 대체로 그 물질의 

고유한 냄새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농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예로서 배설물 

중의 대표적인 악취로 알려져 있는 인돌(indole)을 

극저 농도로 묽히면 자스민과 같은 좋은 냄새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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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진다. 보통의 농도로는 방향을 주는 향수도 높은 

농도에서는 불쾌감을 준다. 부틸 알콜은 진한 경우

는 악취이지만 묽혀서 사이다의 방향제로 사용되고 

있다. 

  6. 냄새와 감지값(TLV)

  인간의 후각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둔한 편에 

들지만 어떤 특정한 가스에 대해서는 1 ppb이하의 

정도의 것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 후각은 대단히 많

은 요소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 점이 후각의 문

제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든다. 후각은 사람마다 달

라서 특히 습관 연령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선

을 자주 먹는 동양인에게는 생선냄새에 비교적 둔

한 편이지만 고기의 냄새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 

한다. 백인에게는 아마도 반대일 것으로 생각이 된

다. 또 후각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화장실 세척제의 냄새가 사용자에 따라서는 화장실

의 청소를 연상시켜 불쾌한 냄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합판 공장 등의 악취도 종업원이 그 가족에게

는 그다지 악취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공장과

는 관계없는 사람  또는 공장에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한 악취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각

은 몸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감기

에 걸릴 경우 후각이 저하된다. 식사 전과 후에도 

후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도한 기온이나 습도에도 

영향을 받아서 고온 다습한 경우에는 후각이 저하

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서도 후각도가 

하루에도 30～50%까지도 변하며 다른 날에는 더 

달라질 수 있다 역으로 훈련을 하면 후각을 강화시

킬 수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후각에는 피로현상이 

있어서 냄새를 맡은 1～2분 후에 그 냄새에 대한 후

각능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시골에서 대도시 근처

에 가까워짐에 따라 처음에 특이한 도시의 냄새를 

느끼지만 곧 익숙해져서 모르게 되는 것은 모두 경

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7. 악취의 반대인 향기

  악취의 반대 개념으로 냄새 중에서 쾌감을 주는 

냄새를 넓은 의미로 향기라고 한다.

  지구상에 있는 휘발성 물질이 발산될 때 취신경

이 자극을 받아 느끼는 감각중에서 인류 생활에 유

익하게 이용되어지는 냄새를 향이라고 한다.

  향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유향 물질이라고 하

고, 향료로 구분하며 그 중에서 보건 위생면에서 유익

한 물질로 일상 실용되고 있는 것을 향료라고 하며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향료를 후레이버

(식품향료, flavor)라고 한다. 최근의 역할로는 심

리적, 생리적 효과를 이용한 치료효과성의 향기요

법치료(aromatherapy)와 독특한 항균성, 항산화

성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다.

  원래 향수의 기원은 종교지식으로 시작 된 것으

로 프랑스어로 parfum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erfume이라고 한다. 향수의 어원은 '연기를 통하

여' 라는 라틴어 Per fumare에서 유래됐는데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동양의 종교의식에서 비롯됐

다. 동양의 문화를 이어 서양에서도 향은 신에게 경

의를 표하기 위해 사용됐다. 이 외에 그리스에서는 

향기있는 식물을 태워 그 향으로 질병을 없앤다고 

믿었고, 이집트에서는 태양열이 강한 탓에 기름에 

향료를 섞어 미용 필수품으로 사용했다.

  요즈음에는 향을 이용한 제품은 다양하게 있으

나, 그 대표적인 향수(perfume)와 오 데 코롱(eau 

decologue)은 향기의 예술 또는 액체의 보석이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무드 상품으로 자기의 개성과 분

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

는데 효과가 큰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장품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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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의상, 메이컵, 

헤어스타일 등의 시각적 표현 방법과 향수처럼 후

각적인 표현 방법이 있는데 현대생활에서 향수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사용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둘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패션 감각이 세련됨에 따라 제4

의 패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수는 빛

깔이나 형태가 없는 만큼 신비롭고 상대방에게 인

상을 짙게 하는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 최고의 악세

사리라 할 수 있으며, 엄연히 악취와 구분되어 사용

되고 있으나 과다하게 사용시에는 이것 또한 유해

한 환경유발요인 혹은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가 된

다고 볼 수 있다 

Ⅳ. 미생물성 악취 

  도시화 및 인구집중에 따라 혐오시설인 환경기초

시설들이 인구밀집지역에 건설될 수 밖에 없다. 하

수, 쓰레기 등 처리물질들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처

리과정에서 악취물질을 생성한다. 이러한 악취 등 

2차 오염물질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화학물질성 악취에 비해 미생물성 악취제어기술은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 수준도 낙후되어 있다. 앞으

로의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규제기준의 강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생물성 악취제어기술의 향

상에 의한 개발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천에 은어와 산천어가 사

니까 물이 깨끗하다고 하기도 하고 중량천 등은 붕어

나 잉어가 사니까 물이 다소 오염되어있다고 한다. 이

것은 어류나 수생곤충, 원생동물 등이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생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하천의 생태를 진단하

고 있는 것이다.

  오염된 냇가 혹은 강 지류 등에 가보면 심하게 냄

새나는 악취를 흔히 경험하였을 것이다. 가정하수 

혹은 폐수 또는 상한 음식 등에서 심한 악취를 경험

하게 된다. 이러한 냄새의 근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 미생물이 주범이며, 이런 기생체들은 인

간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면 가장 심한 악취

의 대상이 된다. 미생물이 환경을 죽이기도 하고 되

살리기도 한다. 계곡 속의 물을 썩게 하는데도 물을 

되살리게 하는데도 많은 부분 미생물이 작용한다. 

생활환경에서의 미생물의 역할은 장류, 젓갈류, 김

치, 술, 식초, 메주와 된장, 우유 발효 식품 등의 발

효식품을 만들며, 동식물의 시체, 배설물, 난분해성 

오염물질 등을 분해하는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여 

심한 냄새를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생물은 자

연계의 물질 순환과 환경의 정화에 기여하며, 또한 

음식물의 부패, 물질의 변질, 동식물의 질병을 일으

키기도 하나 우리의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한 존재이다.

  이런 미생물은 주로 단일세포 또는 균사로써 몸

을 이루며, 생물로서 최소 생활단위를 영위한다. 조

류(algae), 균류(bacteria), 원생동물류(protozoa), 

사상균류(mold), 효모류(yeast)와 한계적 생물이

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virus) 등이 이에 속한

다. 이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습기가 있는 곳에는 

생육할 수 있으며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에 질병을 가져오는 병원미생

물,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의

식주에 관계되는 각종 물질을 변질 ·부패시키는 원

인 생물인 유해미생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

생물의 특유한 성질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품 그 밖

의 공업생산품 등 생산 공업에도 많이 이용하며, 간

편한 시설로써 계속 배양시킬 수 있는 생물자원으

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미생물의 균주개발에는 유

전자공학적인 방법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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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에서는 동식물의 시체 ·배설물 ·부후물(腐朽

物) 등을 분해하는 청소부 역할을 함에 따라 수질

환경 및 토양의 지력보존(地力保存)에도 이들 미

생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과 폐수는 대략 140종류의 장내 바이러스에 의

해 오염될 수 있다, 이들 바이러스는 입을 통해 체

내로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고 감염된 개체의 

배설물을 통해 많은 숫자로 방출된다. 이러한 장내 

바이러스는 지역사회의 폐수나 음식물에 존재하며 

악취나 비말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1. 바이러스 

  원래 ‘바이러스'라는 라틴용어는 원래광견병에 

걸린 개의 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고대시대부터 광

견병이나 말 뇌척수염 등 처럼 인수 공통전염이 가

능하며, 공기와 물 등의 오염된 환경의 어느 곳에서

든지 감염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일반현미경으로

는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50,000～300,000배 확

대)으로나 볼 수 있는 매우 작고 원시적인 생명체

로, 살아있는 생물의 몸 속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자연계에 약 1,000여종이 있고 흙, 물, 공기 등 어디

에서나 존재하며, 질병이나 악취를 내뿜으며 오염

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수중의 악취 유발조건과 미생물 

  폐수 등에 냄새를 출현하는 발생원은 대부분이 

미생물로서 세균류와 원생동물의 출현빈도가 높다, 

때로는 효모나 곰팡이와 같은 진균류와 Cholella나 

Navicula 같은 조류가 있을 수 있다. 이들 구성원 

중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을 섭취하여 제거하는 것은 또한 세균류와 

진균류이며, 원생동물이나 조류의 대부분은 유기물

을 제거하지 않는다, 원생동물은 유기물의 섭취는 

하지 않으나 부유하고 있는 세균군을 섭취하고 있

기 때문에 원생돌물이 많으면 오히려 냄새가 적은 

깨끗한 처리수가 될 수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오수 등에서 나타나는  미생물

은 공중에서 비산하는 것이 조건이다. 공중에서 먼

표 3. 자연계에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      류 크기(nm) 핵산 병        명

레오 바이러스(Reovirus) 75～80 RNA 호흡기 질환, 위장염 

아데노 바이러스
(Adenovirus) 

68～85 DNA 결막염, 설사, 호흡기 질환, 눈병 

A형 간염 virus
(Hepatitis A virus) 

27～32 RNA 감염성 간염 

로타 바이러스(Rotavirus) 70 RNA 6개월～2세 사이의 소아 위장염 

아스트로 바이러스
(Astrovirus) 

28 RNA 위장염 

칼리시 바이러스(Calicivirus) 32～38 RNA 위장염 

노르웍형 바이러스
(Norwalk-like viruses) 

32～38 RNA 
Snow mountain virus, Norwalkvirus, Hawaiivirus 
등이 속하며, 위장염 유발 

Non-A, non-B형 간염virus - RNA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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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같이 날아 떨어져서 고인 물이나 폐수 등에 나

타나며, 우선은 원생동물인 작은 편모충류가 무수

히 출현하여 점점 형태가 커지고 유영이 빠른 섬모

충류로 변하면 드디어 유영하지 않고 고착생활을 

하는 섬모충류인 Vorticella가 매우 많이 자라게 된

다(우점종). 그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다가 약 4주

간 정도 지나면 소동물인 윤충, 족제비벌레 또는 몸

이 큰 지렁이 종류와 물벼룩이 유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물벼룩이나 지렁이와 같이 처음부터 출현하

여 빨리 유영하는 원생동물이 다시 나타난다. 

  보통은 토양이나 하천 또는 화밀(花蜜) 등에서 

생식하고 있는 미생물은 바람이나 비나 인공적인 

개간에 의한 것이며, 먼지와 같이 공중에서 비산하

다가 떨어지면 생물의 출현하는 순서가 결정된다. 

우선 오수중의 유기물을 직접 섭취하는 세균류가 

최초로 증식되는 것이 된다. 오수의 농도가 높거나  

유기물 조성이 편중되어 있으면 세균류 대신에 효

모가 출현하는 일도 있다. 자연계에서 세균류는 토

양이나 하천, 호소와 같이 유기물 농도가 높은 곳에

서 생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의 생식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원생동물은 세균류를 섭식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출현하지 못하고 이후에 

출현한다. 

  원생동물도 자연계에서는 토양공극이나 하천, 호

소, 고인 작은 물에서 생식하고 있다. 세균류이거나 

효모는 본 형태대로 비산하나 원생동물은 그대로 

비산하기보다는 휴면자로서 같이 둥근 곰팡이 포자

와 같은 모양으로 비산하는 일이 많으며 이와 같은 

과정이 심할 경우에 부패와 함께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냄새를 유발하는 미생물  

  냄새를 유발하고 부패 및 변패를 선도하는 미생

물들은 거의 육안의 가시한계를 넘어선 0.1 mm 이

하의 크기인 미세한 생물이다.  용해성 유기물을 직

접 섭취하여 오염되어 악취를 유발하는는 세균은 

혼합액에서 300종 이상, 108 CFU/ml 정도의 일반 

세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균류는 Zoogloea로서 세포외 다당류생산, 

플록 형성의 본체로 현미경으로 항상 확인되었으

며. Pseudomonas, Flavobacterium, Acaligenes, 

Bacillus, Achromobacter, 대장균, 시겔라. 여시니

아, 비브리오 등 켐필로 박터, 레지오넬라, 등의 세

균과 Sphaerotilus ; sheath (협막) 세균, 진균 등

그림 1. 크기별로 본 악취 유발성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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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범위하게 환경오염과 냄새를 내는 균종들이

다. 또한 인체의 장내에서 생존하는 대부분의 대장

균, 엔테로박터 등 장내세균이나 트리메틸아민과 

아주 유사한 냄새를 내는 프로테우스균속, 아로마 

향기를 내는 녹농균 등은 대표적인 악취유발성 박

테리아 등이다. 그리고 광합성 박테리아를 이용해

서 폐수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

들로는 Rhodopseudomonas blastica, Rhodocyclus 

gelatinosus, Rhodocyclus tenuis, Rhodopseudo-

monas rutila 등이 있다. 

  4. 미생물의 생육조건

  1) 영양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영양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최적 영양소는 다르다. 탄

소 및 에너지원에 의해 미생물은 물론 모든 살아있

는 사물을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빛을 사용하여 광

표 4. 악취오염과 병원성 세균의 형상과 크기(일부)

형       상  세균의 종류 크기(폭×길이㎛)

간균

봉상균

Zoogloea ramigeraPseudomonas fluorescensEscherichia coli(대장균)Bacillus subtilis(고초균)Nitrosomonas europaea(아질산균)Nitrobacter winogradsky(질화균)

0.5～1.0 × 2.0～4.0
0.5～1.0 × 1.5～4.0
0.5～1.0 × 2.0～5.0
0.6～1.0 × 1.3～4.0
0.8～0.9 × 1.0～2.0
0.6～0.8 × 1.0～2.0

단간균 Alcaligenes faecalis 0.5～0.8 × 1.0～2.0

유초세균 Sphaerotilus natans 0.8～1.5 × 1,0～2.5

구균

단구균
Micrococcus spp,(장구균 속)Nitrococcus mobilis(질화균)

0.5～3.5 × 0.5～3.5
1.5～1.8 × 1.5～1.8

쌍구균 Diplococcus pneumoniae(페담균) 0.5～1.25 × 0.5～1.25

8연 구균 Methanosarcina spp.(혐기성균) 2.0～2.5 × 2.0～2.5

연쇄상구균 Streptococcus faecalis(장구균) 0.5～1.0 × 0.5～1.0

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포도구균) 0.8～1.0 × 0.8～1.0

 나선균 나선상
Thiospirillum undula(유황세균)Rhodospirillum rubrum(광합성균)

2.5～4.0 × 10～100
0.8～1.0 × 7～10

스피로헤타 2중 나선상
Spirochaeta plicatilisSpirochaeta litoratis 0.5～0.7 × 100～500

0.4～0.5 × 5.5～7

사상성 
세 균

사상

Nocardia amarae(방선균)Rhodococcus rhodochrous(방선균)Beggiatoa alba(유황세균)Thiothrix nivea(유황)

0.2～0.8 × 100
0.2～0.8 × 100～150
2.0～10.0 × 16～55
1.0～2.0 × 100

콤마상균 콤 마 상
Vibrio parahaemolyticus(분변성)Vibrio fisheri(해산균)

0.5 × 1.5～3.0
0.5～0.6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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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작용에서 에너지를 얻는 미생물을 광합성 미

생물이라 하며, 화학물질의 산화환원작용에서 에너

지를 얻는 미생물을 화학합성 미생물이라 한다. 한

편 생체를 이루는 모든 물질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를 이산화탄소 혹은 중탄산염과 같은 무기태에

서 얻는 것을 독립영양미생물, 포도당과 같은 유기

탄소로부터 얻는 것을 종속영양미생물이라 한다. 

종속영양 미생물 중 사멸하였거나 사멸해 가는 유

기물로부터 탄소와 에너지를 취하는 것을 부생성 

미생물이라 하기도 한다. 퇴비 만들 때 관여하는 미

생물을 생각하면 된다.  

  질소에는 화학질소비료의 구성성분인 질산 및 암

모니움 같은 무기태 질소와 단백질 및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에 들어있는 유기태질소가 있다. 무기태 

질소는 그대로 흡수할 수 있지만 유기태 질소는 고

기와 같은 단백질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효소의 작

용에 의해 먼저 분해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고기가 썩게 되는 것

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에 의

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생물은 암

모니아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흡수된 암모니아태 

질소는 글루타민산과 같은 아미노산 합성에 곧바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균이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과 함께 알맞은 온

도와 습도 및 산소가 필요하다. 20℃ 이하에서 잘 

자라는 것을 저온성 세균, 약, 55∼60℃에서 잘 자

라는 것을 고온성 세균이고 하며, 그 중간 온도에서 

자라는 것을 중온성 세균이라고 한다. 증식을 위해 

산소를 꼭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절대 호기성

(obligate aerobic)이라고 하며 백일해,  결핵균, 녹

농균, 곰팡이, Baciilus spp, 방선균 등이 있다. 산소

가 없는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절대 혐

기성(obligate anaerobic)이라고 하며 Clostridium 

botulinum, Bacteroids 등이 있다. 통성 혐기성

(facultative anaerobic)이라고 불리며 호기성 조

건에서 잘 자라고, 혐기성하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것은 대장균 등의 인체 감염균, 효모균 등이 있고, 공

기보다 낮은 산소농도에서 자라며, CO2를 5～10% 

가함으로서 최고의 발육을 하는 미 호기성(micro-

aerophiles)균종으로는 campylobacter, Listeria, 

Neisseria속 등이 악취를 유발하며 때로는 병원성

(pathogenic)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균들이다.

  5. 식품의 부패와 변패 

  식품을 방치해 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냄새, 외

관, 텍스쳐, 맛 등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마침내 식

용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식품의 악변을 열화, 변패 또는 변질이라고 총

칭하고 통속적으로는 “음식이 상한다, 부패한다"라

고 한다. 식품의 열화는 미생물 원인외, 곤충, 자기

소화, 화학적 원인(지질의 산화, 갈변 등) 또는 물

리적 원인(상처, 깨짐에 의한 손상 등)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서 변질되어 먹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것을 광의의 부

패라고 하며 심한 악취를 유발하게 된다. 

  6. 생활환경속의 악취와 응용

  1) 냄새나는 된장

  국거리 혹은 양념 등에 널리 활용되는 된장은 우

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된장 담금이 중요한 집안 행사였

으며, 모든 가족이 정결한 마음으로 임한 때도 있었

다. 구황식품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전통 된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비는, 허기진 배를 채우려 뜯

어먹은 잡초의 구토증을 삭여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비록 독초가 아니더라도 식용으로 하지 않은 풀을 

씹어 보면 메스꺼움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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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속에 숨어 있는 미생물의 작용을 살펴보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메주를 만들어야 한

다. 된장용 콩을 깨끗이 세척하고 불순물과 파손된 

콩을 골라낸 후 가열하여 찌는데, 콩과 물을 같은 

양으로 솥에 넣고 손가락으로 눌러 이스러질 정도

로 익힌다. 생 콩보다는 익은 콩이 먹기 좋다는 것

을 미생물도 알기 때문이다. 이때 콩에 묻어있는 

《바실러스 Bacillus 포자》는 살아서 메주의 발효

에 관여해야 하므로 압력밥솥으로 포자를 죽일 정

도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삶은 콩을 바구니에 넣고 

물을 뺀 후 식기 전에 마쇄하여 적당한 크기의 사각

형 모양으로 만든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이삼일 

동안 메주 표면을 말린다. 건조시키는 이유는 표면

에 미생물 특히 곰팡이가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볏짚으로 묶어 매달아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는데, 

이 때 볏짚으로 매다는 것은 메주 발효와 관련 있는 

바실러스가 볏짚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종종 

메주를 비닐 끈으로 매다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

는 미생물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된장 맛은 과연 어떨까? 전통 된장은 음력 10월부

터 겨우내 매달아 놓지만, 개량식 된장은 30℃내외

의 배양실에서 10∼15일정도 발효시킨다. 이 과정에

서 메주의 표면은 말라 갈라지고, 틈과 표면에는《털

곰팡이, 거미줄곰팡이, 누룩곰팡이》가 자라고, 메주 

내부에는 볏짚과 콩에서 유래한 바실러스속의 세균

이 생육하면서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기 시작한다. 

  개량식 메주는 Aspergillus oryzae 또는 Asper-

gillus sojae 라고 하는 누룩곰팡이를 배양하여 이를 

메주에 접종하여 발효하지만, 전통 메주는 자연미

생물의 발효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미생

물이 생육하고 있다. 전통메주에서 분리되는 미생

물에는 Aspergillus spp, Rhizopus spp, 

Penicillium spp, Mucor spp, Scopulariopsis 속의 

곰팡이 Rhodotorula, Torulopsis, Saccharomyces, 

Zygosaccharomyces, Kluyveromyces, Candida 

spp, Hansenula 등의 효모 그리고 Micrococcus 

spp, Pediococcus spp, Streptococcus spp, 

Lactobacillus spp, Bacillus 속 등의 세균이 있으

며, 이 가운데 Bacillus 속의 세균은 전통 된장의 풍

미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겨우

내 매달아 논 메주나, 30℃에서 배양한 메주 표면의 

곰팡이를 깨끗이 씻고 잘게 쪼개서 햇빛에 말린 다

음 적당량의 소금과 물을 넣어 숙성시키면 된장이 

되는 것이다. 

2) 콩과 청국장 

  전시에 만들어 먹는 장이라는 뜻의 전국장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청국장은 된장과는 달리 2∼3

일이면 완성되는 속성 발효 식품이다. 즉 삶은 콩을 

시루에 담고 볏짚을 구겨서 군데군데 꽂아 따뜻하

게 보온해서 띄우는 것이다. 볏짚을 사용하는 이유

는 된장처럼 볏짚에 청국장을 발효시켜주는 균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볏짚에 묻어있는 균을 고초균

(枯草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 의한 

것이다. 보통의 균은 50∼60℃에서 거의 사멸하지

만, 내열성 포자를 생성하는 고초균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발효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해로운 균이 전

부 죽더라도 계속해서 청국장을 발효시킬 수 있다. 

  청국장의 일반적인 제조과정은, 대두를 잘 씻어 

불려서 익힌 다음 볏짚이 깔린 시루에 삶은 콩을 담

거나 콩 사이사이에 볏짚을 잘라 꽂은 후, 아랫목에 

이불을 씌워 40∼50℃에서 2∼3일간 보온하면 볏짚

에 붙어 있는 야생 고초균의 일종인 Bacillus 

subtilis가 번식하여 실 모양의 끈끈한 점질물이 생

성되면 청국장이 완성되는 것이다. 

  청국장은 지방이나 가정마다 일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발효 개시제라 할 수 있는 볏짚에 부착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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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단백질 가수분

해 효소 활성이 강한 고초균이 많은 볏짚으로 담글 

때는 청국장 맛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맛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부패·변질되기 때문이다. 콩으

로 만든 된장과 청국장의 다른 점은 된장은 주로 누

룩곰팡이인 아스퍼길러스 Aspergillus속을 이용한 

것이고 청국장은 세균인 Bacillus subtilis에 의한 

다는 점이다. 

  3) 젖과 발효유 

  유산균이란 이름은 젖을 발효하여 유산 즉 젖산

을 생성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지만, 포도당이나 

유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 이용하여 유산을 생

성하는 미생물 특히 세균을 말한다. 유산을 젖산이

라 고도 하므로 유산균을 젖산균이라 부르기도 한

다. 이러한 유산균에 의해 젖이 발효된 것을 발효유

라 한다. 발효유는 페르시아 시대 유목민들의 가죽

주머니에 담아둔 젖의 변화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젖이 특이한 냄새를 내는 순두부와 같

은 하얀 커드로 변했지만, 장기간 보존하며 식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유산균의 형태를 현미경으로 보면 막대 모양인 

간균과 둥근 공 모양의 구균으로 이들 세균은 운동

성이 없다. 유산균은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

가 시작되었다. 유산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소화관

부터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요쿠르트ㆍ유산균음료ㆍ치즈ㆍ김치ㆍ소시

지 등의 식품뿐만 아니라 약품 및 사료 첨가제에 이

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대부분의 당은 유당으로, 

우유에 유산균을 접종하면 유산균에 의해 유산이 

생성된다. 생성된 유산에 의해 우유 속의 단백질이 응

고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요구르트라고 한다. 

  발효유 제조에 사용되는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Lactobacillus, 스트렙토코커스 Streptococcus, 비

피도박테리아 Bifidobacteria 등이다. 유산균은 8℃ 

이상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37℃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며, 그늘에서 잘 자란다. 유산균은 산소가 

적은 곳을 좋아하고, 10% 농도의 우유 속에서 증식

이 가장 잘 되지만, 플라스틱이나 놋그릇에서는 배

양이 잘 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환경 

속에서는 급속도로 증식하여 악취를 유발한다

  4) 유산균

  자연계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으며, 인체 내

에도 수백억 이상이 살고 있다. 미생물은 인체에 유

익한 종류가 있는 반면에 유해한 세균들도 많이 있

다.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의 대표적인 유산균에 대

해서 알아보자. 

  유산균의 원래의 이름은 젖산균으로 락토산균 유

산균이라고도 한다. 유산균은 1857년 프랑스 화학

자인 파스퇴르에 의해 발견되었다. 파스퇴르의 유

산균 발견은 유산균의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1899년 티이쉐는 모유양아의 장내에서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발육하지 않는 혐기성 유산

균을 발견하고 이균을 비피더스균 이라고 명하였

다. 한편 1900년 모로 라는 사람이 인공영양아의 분

변에서 다른류의 유산균을 발견하여 애시도필러스

균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또한 포도당 또는 유당

과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유산(젖산)이나 초산

과 같은 유기산을 생성하는 균이다

  오래 전부터 유산균들은 발효능력과 발효취 등이 

식품 가공에 적합하기 때문에 요구르트 및 치즈를 

비롯한 각종 식품제조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특히 

이들 균주들은 장내에서 균총을 형성하여 유해한 

균의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기여하

는 바가 지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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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소와 김치 

  김치는 신선한 채소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채소 염장발효음식이다. 김치에서 분리되는 미생물

에는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brevis, Streptococcus faecalis, Pediococcus 

cerevisiae, Leuconostoc mesenteroides등의 유산

균과 Achromobacte sppr, Flavobacterium spp, 

Pseudomonas spp속에 속하는 호기성 세균이 있

다. 이와 같이 김치 발효에 관련된 미생물의 종류는 

많지만,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은 발효유 제조와 

관련된 유산균을 꼽을 수 있다. 유산균은 김치의 발

효를 촉진하고 맛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유산균에 

의해 생성된 유산은 채소의 성분과 유기적인 결합

을 하여 풍미를 더하며, 김치 숙성에 나쁜 부패균의 

발육을 억제한다. 

  김치 초기 발효에 관여하는 유산균은 류코노스톡

크으로 김치의 맛을 알맞게 한다. 중기와 후기에 등

장하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는 해로운 균을 사멸

시키지만 산을 과도하게 생성해 김치 산패의 원인

이 되어 특유의 냄새를 유발한다. 김치숙성 후기에

는 여러 종류의 효모가 출현하게 되고 시간의 경과

에 따라서 이들 효모의 증식으로 김치 중의 젖산이 

감소되고 마침내 부패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

어 악취가 발생하며 김치가 물러지는 현상이 일어

나기도 한다. 때로는 군내가 나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묵은 지라 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7. 인체와 악취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는 약 1 kg의 미생물이 항

상 같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세균(박테리아)

이고 그 외에도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등이 

살고 있다. 무게 단위로 생각하면 대장에 가장 많은 

그림 2. 형태별로 구분한 세균의 배열



공기청정기술 2006년 6월

18

세균이 살고 있고 소장은 물론 여성의 질내에도 세

균들이 득실거린다. 수분을 빼면 분변의 약 절반은 

세균으로 돼 있다. 이들은 우리 장 속에 있던 내용

물이다. 미국 워싱턴대 생물학과 고돈 교수에 따르

면 장 속에는 최소한 5백종 이상의 세균이 있고 숫

자로는 1천조 마리가 거주한다고 한다. 이는 한사

람이 갖고 있는 세포의 숫자(약 60조개)보다 훨씬 

많다. 이런 세균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세균들

이 수억, 수십억 마리나 우글거린다. 한 마리의 세

균이 10분에 한번씩 분열할 경우 20분 후에는 4마

리, 1시간 후에는 64마리, 4시간 후에는 1600만 마

리로 증가한다. 물론 99%의 세균들은 인간에게 해

를 끼치지 않지만,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病原性) 

세균들은 심할 경우 병소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며, 

인체를 손상시키고 나쁜 냄새를 발생하기도 한다. 한

방에서는 몸에서 혹은 구강 등에서 나는 특정냄새를 

질병으로 진단하는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 무좀 

  인체는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피지선에서 사람냄

새(땀)가 분비되는데, 구성 성분은 대부분 물이며 

약산성을 띠고 NaCl, KCL, 젖산, 요소, Glucose 및 

기타 유기물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피부질환 중 하나인 무좀은 어림잡아 약 2,500만

이 넘는 인구가 무좀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바닥과 발가락 이 가려울 뿐만 아니라 피부

가 짓무르고 갈라져서 걸음도 못걷고, 이때 나는 악

취에 코를 싸매고 얼굴을 돌리기가 십상이다. 무좀

은 발바닥의 굳은 살(각질층)속에 곰팡이의 일종인 

백선균에 의해 발병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

다. 이 악화 원인균은 화농성포도상 구균(staphy-

lococcus aureus), bacillus spp, pseudomonas spp 

등이 섞이면서 병소를 악화시키고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액취증 

  겨드랑이 암내로 통칭되기도 하는 액취증은 계란 

썩는 냄새, 양파냄새, 암모니아 냄새, 시큼한 냄새 

등 여러 가지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특히 땀을 많

이 흘리는 여름엔 코를 더욱 자극시켜 이 냄새를 풍

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멀찌감치서부터 피하게 만든

다. 표현하기 힘든 역한 냄새를 풍기는 액취증은 대

인관계를 위해서도 치료가 필수적이다. 

  액취증은 피부 밑의 털뿌리 근처에 있는 땀샘에

서 비롯된다. 우리 몸에는 약 200만～300만 개의 땀

샘이 있다. 이 땀샘은 무색, 무취, 무미로 체온조절

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에크린 선(Eccrine 

gland)’과 겨드랑이 등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발

달해 지방산과 유기물질을 배출시키는 ‘아포크린 

선(Apocrine gland)’으로 나뉜다. 

  액취증은 아포크린선에 의해 분비된 점도 높은 

땀이 체표면으로 흘러나와 피부에 서식하는 세균과 

섞이면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약한 냄새가 원인이다. 아포크린선은 겨드

랑이에 95% 정도가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귓바퀴, 

항문주위, 유두주위, 배꼽주위 등에 분포돼 있다. 

  액취증의 발생 빈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인구

의 약 7%정도이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액취증은 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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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포크린선은 10세 

이전까지는 기능을 않고 있다가 그 이후 액취증 체

질을 가진 사람에서 내분비 기능이 왕성해질 때 기

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이나 노인

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3) 인체의 노인성 냄새

  인간은 서로에게서 나는 냄새를 체취라고 하여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생활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타인으로부터 거부감이나 불쾌

감을 같게 한다. 노인이 되면 이 체취가 강해지며 

독특한 냄새를 발하게 된다. 소위 “노인성 냄새" 라

고 한다. 그것은 신체의 노화에 따른 신진대사 능력

의 감소로 인해 노폐물의 분해와 배출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오래되면 엔진이 노후해서 연

료를 완전연소 시키지 못함으로 검은  연기를 내뿜

는것과 같다. 노년이 되면 피지중의 지방산이 과산

화지질이란 물질로 산화돼 특유의 노인냄새를  발

생시킨다. 노인 냄새의 주 원인이 되는 물질은 

nonenaldehyde (C9 H16O)와  isovaleric (이소 길

초산)으로 이 “노넨알디하이드"는 피하지방 중에

서 팔미트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분해하

면서 생성된다. 이 노넨알디하이드는 유년 시기나 

청년 시기에는 거의 생성 되지 않는다. 40대 이후부

터 체내에서 생성되기 시작하여 노령층으로 갈 수

록 점점 많이 생성된다. 인체는 대사과정을 통해서 

이노넨알디하이드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 중에서  

이 물질이 특정세균의 활동과 함께 발생된 냄새가 

노인성냄새의 주원인이다. 이 노폐물질은 배설 작

용 및 땀샘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서도 배출된다. 또한, 반드시 노인 뿐만 아니고 우

리 인체에 특정 세균들이 장내, 피부, 생식기, 구강 

및 비강 등에 광범위하게 적군이자 동지로서 정상

상주균총(normal flora)으로 동거하고 있다. 이러

한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은 인체가 비위생적인 상

태이거나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에는 순식간에 적군

으로 돌변하여 병원성을 유발하거나 심한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냄새를 없게 할려면 항상 몸을 청결

히 하는 것은 물론, 실내 공기를 순환하여 호흡을 

통하여 나온 바이오에어로졸 등의 물질이 실내에 

흡착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Ⅴ. 맺는 말

  생활환경 혹은 작업환경에서 악취,  화장실 악취,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분뇨차량, 폐기물이나 하수

처리장의 주요 악취발생원 등은 거의가 호기성 혹

은 혐기성 상태에서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분해하면

서 증식하고 사멸하는 조류,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성 물질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

한 혐오시설에 발생하는 악취의 피해자는 우리나라

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는 아주 많으나 그동안 무시

되고 간과되어왔다. 그것이 우리 주변의 대기환경, 

작업환경, 실내환경 등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를 대상으로 하

거나 혹은 이웃 간에 끊임없이 민원이나 마찰로 이

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향후 미생물성 악취에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동안의 ｢악취법｣에 대하여 부분 개정 

및 보완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다

  즉, 미생물성 물질에 의한 악취성상, 발생원의 양

과 질, 취기농도 및 인체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심도

있게 전문가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공기 중 발생예

측 모델을 이용하여 악취영향도를 재평가하여 분석 

및 평가방법을 설정한다. 그리고 규제기준에 대하

여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또한 국내외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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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악취제거 방안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미생물성악취 방지법이나 공중위생관

리법 등의 보완 입법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각종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위생의 

다변성과 쾌적성을 추구하는 생활환경이 구축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욱 길어져서 향수의 사용과 액취증 등의 인간 냄

새 역시 적지 않게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중에 노인성 냄새 문제 등은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냄새를 유발하는 인체 및 

환경성 악취 미생물성 물질을 물리·화학적으로 흡

착해서 분해하거나 악취성분을 산화시켜 무취화

(無臭化)하는 소취물질이나 기구를 서둘러 개발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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